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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Research subjects were 159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tool used in this study was Collegiate Students Essential Skills Assessment developed by 

the KW University. The 6 areas measured with the tool are: humanities, Humanism, self-directedness, 

creative competence, practice competence and global compet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ce was not founded. Bu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f 6 core competencies were found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erv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etter university 

admission type.

▸Keyword: Academic Achievement, Core Competence, KW-CESA, University Admission Types,

Nursing Students

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개인뿐만 아니

라 우수인재를 선발,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

로 인식되어 왔다[1]. 이러한 이유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끊임

없는 변화를 거듭하였고, 2008년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 자

율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각 대학들이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

표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이러한 다양화 정책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기

존의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등 성적 위주의 단순한 선발제

도에서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한 수시 중심의 평가제도로의 

변화를 이루었다[3]. 이는 단순한 시험성적보다는 좀 더 다양

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

율화의 일환이며, 학생에게는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3]. 특히 교과 외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고, 나아가 고교정상

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4].

이처럼 대학들은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따라 우수학생을 

유치 및 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이러한 전형방법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학입학전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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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는 주로 입학제도와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5-6])나, 입학전형방법의 타

당성을 밝히기 위한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연구

들이 주로 수행되었다[5][7-8].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대학의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간접적 

성과지표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9]. 또한, 자율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입학전형에 대

한 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

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방향과 연계하여 핵심역량의 

개념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의 핵심역

량이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입

학전형 또한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며

[10]. 이는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량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보편적 역량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핵심역량의 추출에 관한 연구[11]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및 환경 변인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12-13]. 대학

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2편이 있었

다[3][14]. 이처럼 대학의 입학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학업성취

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학업성취도의 또다른 측

정개념으로서 핵심역량과 대학입학전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도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과 성과 관리

를 위하여 12가지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간호대학

생이 전문직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성

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5].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및 핵심역량을 측정 및 비교분석 함으로써 간호대학생

의 핵심역량 향상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며, 대학입학

전형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Purposes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

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 및 학업성

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

도 및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연구참여자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

학년 재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누락이 있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

과크기 (ｆ2) .2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를 기준

으로 159명이 산출되어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학입학전형은 모집시기와 전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전형으

로 분류하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학생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 학생생활기록부 서류 70%로 4배수를 선발하

여 2단계에 1단계 성적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

다. 정원외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다.

3.2 Core Competence

핵심역량은 일정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학업

성취, 즉 스킬, 능력이다[16].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

학의 건학이념, 인재상, 교육목적 및 목표를 반영하여 6대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의 속성 및 개념을 범주화하여 역량 정의 

및 하위역량을 도출하여 개발한 본 대학의 6대 핵심역량 진단

도구(KW-CESA; KW-Collegiate Students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

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자가보고식 문항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량별 문항은 인문역량 12문항, 휴머니즘 역량 16문항, 자기주

도성 역량 16문항, 실무 역량 8문항, 창의 역량 12문항, 글로벌 

역량 16문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사회성 

요소와 실용성 요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회성에는 인문, 휴머니

즘, 자기주도성 역량을, 실용성에는 실무, 창의, 글로벌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인문 역량에서는 하위역량으로 가치관 정립, 인문학

적 소양, 철학적 사고를 평가하고, 휴머니즘 역량에서는 공동체의

식, 대인관계를, 자기주도성 역량에서는 목표성취, 자기주도학습을 

평가한다. 실무 역량에서는 하위역량으로 직업기초와 전공실무를 

평가하고, 창의 역량에서는 문제인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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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글로벌 역량에서는 글로벌 마인드, 국제감각, 다문화 수용

력, 외국어 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인문 역량 Cronbach α=.78, 

휴머니즘 역량 Cronbach α=.87, 자기주도성 역량 Cronbach α

=.92, 실무 역량 Cronbach α=.79, 창의 역량 Cronbach α=.92, 

글로벌 역량 Cronbach α=.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문 

역량 Cronbach α=.95, 휴머니즘 역량 Cronbach α=.96, 자기주도

성 역량 Cronbach α=.97, 실무 역량 Cronbach α=.95, 창의 역량 

Cronbach α=.96, 글로벌 역량 Cronbach α=.96이었다.

3.3 Learning Achievement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서 정보나 기술

을 획득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17],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을 말하며, 직전 학기 학점을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4. Data Collecting

본 연구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

년 재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

학의 학생경력관리를 위한 온라인 진단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설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해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의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응답시간

은 30~35분 가량 소요되었다.

5. Data Analysis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의 차이

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Ethical Considerations

설문을 받기 전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방법,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III. Results

1.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전체 3.11점이었고, 입학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3.22점, 학생부종합전형 2.92점, 정

원외전형 2.89점이었다. 인문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3점, 

학생부종합전형 4.56점, 정원외전형 4.66점이었다. 휴머니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9점, 학생부종합전형 4.67점, 정원

외전형 4.68점이었고, 자기주도성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9

점, 학생부종합전형 4.59점, 정원외전형 4.70점이었다. 실무 역

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28점, 학생부종합전형 4.45점, 정원외

전형 4.59점이었고 창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4점, 학생

부종합전형 4.55점, 정원외전형 4.59점이었으며, 글로벌 역량

은 학생부교과전형 4.50점, 학생부종합전형 4.65점, 정원외전

형 4.6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Total

(n=159)

학생부

교과

(n=104)

학생부

종합

(n=38)

정원 외

(n=17)

M(±SD)

Academic

Achievement
3.11 3.22 2.92 2.89

Humanities 4.48 4.43 4.56 4.66

establishment of 

values
4.66 4.59 4.80 4.77

liberal arts

aptitude
4.31 4.25 4.38 4.52

philosophical

thinking
4.48 4.44 4.50 4.69

Humanism 4.56 4.49 4.67 4.68

community

spirit
4.50 4.43 4.61 4.64

relationship 4.61 4.56 4.73 4.72

Self-directedness 4.53 4.49 4.59 4.70

achievement of

goal
4.53 4.49 4.58 4.68

self-directed 

learning
4.53 4.48 4.61 4.67

Practice competence 4.34 4.28 4.45 4.51

vocational basic

capacity
4.17 4.09 4.28 4.42

major practical 

competence
4.51 4.46 4.62 4.60

Creative Competence 4.48 4.44 4.55 4.59

problem 

recognition
4.54 4.51 4.59 4.58

idea generation 4.46 4.41 4.52 4.59

translation ideas

into action
4.45 4.40 4.51 4.61

Global Competence 4.55 4.50 4.65 4.63

global mind 4.61 4.56 4.69 4.72

international 

sense
4.52 4.46 4.63 4.64

multicultural

capacity
4.60 4.55 4.71 4.67

foreign

language 

competence

4.48 4.44 4.65 4.51

Table 1.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N=159)

2. Differences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상자의 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입학전형에 따른 인문 역량(F=0.98, p=.378), 휴머니즘 역

량(F=1.28, p=.280), 자기주도성 역량(F=0.78, p=.458), 실무 

역량(F=0.78, p=.456), 창의 역량(F=0.47, p=.623), 글로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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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F=0.80, p=.449)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 역량, 휴머니즘 역

량, 자기주도성 역량, 실무 역량, 창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점수가 다소 높았고, 정원외 정형 학생

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역량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원외 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점수가 다소 높

게 나타났다.

Core

Competence
Categories M±SD F p

Humanities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43

0.98 .378Comprehensive 

Evaluation
4.56

Special 

Admission
4.66

Humanism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49

1.28 .280Comprehensive 

Evaluation
4.67

Special 

Admission
4.68

Self-

directedness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49

0.78 .458Comprehensive 

Evaluation
4.59

Special 

Admission
4.70

P r a c t i c e 

Competence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28

0.78 .456Comprehensive 

Evaluation
4.45

Special 

Admission
4.51

Creative

Competence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44

0.47 .623Comprehensive 

Evaluation
4.55

Special 

Admission
4.59

Global

Competence

Subject 

Ac h i e v em en t 

Evaluation

4.50

0.80 .449Comprehensive 

Evaluation
4.65

Special 

Admission
4.63

Table 2. Differences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N=159)

3.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상자의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학생부교과전형의 학업성취도가 3.22점으로 학생부종합전

형 2.9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52, 

p=.005).

Categories M±SD F p scheffe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a

3.22

5.52 .005 a>bC o m p r e h e n s i v e 

Evaluationb 2.92

Special 

Admissionc 2.89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N=159)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성적과 인문 역량, 휴머니즘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실무 역

량, 창의 역량, 글로벌 역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문 역량은 휴머니즘 역량(r=.934), 자기주도성 역량(r=926.), 

실무 역량(r=.915), 창의 역량(r=.901), 글로벌 역량(r=.862)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머니즘 

역량과 자기주도성 역량(r=.953), 실무 역량(r=.918), 창의 역

량(r=.904), 글로벌 역량(r=.874)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성 역량과 실무 역량(r=.939), 창의 역량

(r=.922), 글로벌 역량(r=.907)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무 역량과 창의 역량(r=.883), 글로벌 역량(r=.849)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의 역량과 글로벌 역

량(r=.923)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1 2 3 4 5 6 7

1. Academic

achievement
1

2. Humanities .046 1

3. Humanism -.011 .934** 1

4. Self-

Directedness
0.94 .926** .953** 1

5. Practice

Competence
.082 .915** .918** .939** 1

6. Creative

Competence
.033 .901** .904** .922** .883** 1

7. Globla

Competence
.030 .862** .874** .907** .849** .923** 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Ⅳ.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

심역량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핵심

역량 향상 및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



                        A Study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in Nursing Students   121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

성역량, 실무역량, 창의역량, 글로벌역량 6대 역량 모두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역량 수준

이 다소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14]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

였다. 이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도구로 개발한 선

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재상, 건학이념 및 교육

목표를 반영하여 대학에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대학의 입시 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

부종합전형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이 3.22점으로 학생부종합전형 

2.9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은 

매년 선발규정, 모집정원, 경쟁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학업성

취도는 해마다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

록 점차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종합전

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

록 그 차이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는 비록 입학 초기에는 학업성취도가 타 전형 학생보다 다

소 낮았지만 학기를 반복하면서 전공에 대한 성실성과 잠재력

이 타 전형 학생들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

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전공에 대한 적성과 기대 역량이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점진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

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반복측정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학점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와[19]도 일치한다. 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적이 핵심역량과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

결할 줄 아는 핵심역량을 지속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

업성취도의 측정이 한계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전형별 핵심역량을 판별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이 수시전형보다 핵심역량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다[3]. 이는 

대학의 교육성과가 단순이 성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량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전공역량을 선발

요소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전공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

이라는 점에서 일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해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종합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시하므로,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

심역량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

되었다. 

G시에 소재하는 일대학 간호대학생의 168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으며, 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9부였다. 수집된 자료

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한 기술통계,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3.11점이었고, 인문역량 

4.48점, 휴머니즘역량 4.56점, 자기주도성역량 4.53점, 실무역

량 4.34점, 창의역량 4.48점, 글로벌역량 4.55점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전형간에 핵심역량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성역량, 실무역량, 창의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원

외전형보다 다소 높았으며, 글로벌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보다 

다소 높았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

학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에는 유의항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성역량, 실무역량, 창

의역량, 글로벌역량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에 대한 종단연구

를 통해 졸업까지의 종합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학입학전형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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